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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0. 9.(수) 낮12시 배포 2024. 10. 8.(화) 14:30

특허청 상표경찰, 서문시장서 위조상품 판매업자 4명 적발
- 대구 서문시장 위조상품 단속 실시(9.10~11), 4명 입건 -
- 정품시가 21억 원 상당, 짝퉁 명품 등 1,100여 점 판매 혐의 -

 특허청(청장 김완기)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대구 서문시장 

일대에서 위조상품 단속(’24.9.10~11)을 실시해 위조상품(일명 ‘짝퉁’)을 

유통시킨 판매업자 A씨(64세)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 또한 짝퉁 L사 가방 등 정품시가 21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1,100여 점을 

압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상표경찰, 서문시장서 위조상품 1,100여 점 압수 및 4명 불구속 입건>

 섬유·패션산업의 중심인 대구에 위치한 서문시장은 영남지역 최대의 전통

시장이다. 특히 서문시장은 의류와 가방 등 패션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같은 상가 건물에 밀집해 있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패션 제품을 구입하려는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다.

 상표경찰은 일부 상인들이 이러한 시장 특성을 악용해 방문객을 상대로 

유명 상표를 도용한 저가의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번 단속 현장에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장 상호를 나타내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바깥에서 매장 내부 상품이 보이지 않도록 커튼으로 가린 

상태로 매장을 운영하는 등 지능적인 위조상품 판매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판매업자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판매 및 보관 중이던 짝퉁 L사 가방 등 

정품시가 21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1,100여점을 압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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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경찰, 지자체 협업 단속모델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 예정>

 상표경찰은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와 함께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를 구성(’24.2월)하여 수사와 행정처분을 연계한 단속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상표경찰은 앞으로 이와 같은 협업 단속모델을 대구 서문시장과 부산 국제

시장 등 전국 유명 전통시장에 확대 적용해 단속을 강화하고 국내 시장의 대외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지역의 유명 명소인 전통시장에 대한 위조

상품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 1. 대구 서문시장 단속현장 사진   2. 대구 서문시장 압수물 사진

담당 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책임자 과  장 박주연 (042-481-5959)

상표특별사법경찰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소윤석

강혜리

(051-501-9708)

(051-63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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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대구 서문시장 단속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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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대구 서문시장 압수물 사진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부산사무소에서 특허청 수사관들이 압수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을 점검하고 있다.

압수한 위조상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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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부산사무소에서 특허청 수사관이 압수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을 점검하고 있다.


